
김경수 도지사 “제주 차귀도 해역 선박사고, 실종자 수색 총력대응”

- 경남도, 사고 직후 긴급 대책회의 및 통영시와 영상회의 개최

- 도․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제주 현장사고대책본부에 인력 급파

- 김 지사 “가능한 자원 총동원, 실종자 가족 심리적 안정 및 수색상황 공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아침 발생한 ‘제주 차귀도 해역 선박사고’와 관련 

“가능한 모든 자원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19일 오전 7시 9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76㎞ 

해상에서 통영선적 연승어선 D호(29t·승선원 12명)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고해역에 경비함정 7척과 헬기 4대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전 11시 현재, 실종 선원 12명 중 1명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직후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즉각적인 지원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만

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뒤 오전 10시경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 대책회

의를 주재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으로부터 현장상황을 보고받은 김 지사는 “실종자 구조 위한 수

색이 급선무인 만큼 인력과 장비 등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을 지원하고, 실종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수색상황에 대한 즉각적 공유”를 지시했다.

또한 소방본부장에게 “실종자 수색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은 물론 각종 지원 대

책을 주문하고, 해경청장에게 언제든 지원 가능함을 미리 알리라”고 전했다.

회의 종료 후 김 지사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원희룡 제주지사, 조현배 해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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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실종자 수색 상황을 확인하고, 실종자들이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와 통영시는 상황 접수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제주 현장

사고대책본부에 도청 소속 직원 2명 등 6명을 급파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보관 보도지원담당 

강순익 사무관(055-211-20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